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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도슨트] 하종현은 무엇을 ‘접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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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현의 개인전 <Ha Chong-Hyun> 관람 전 당신이 알아야 할 것.

하종현(b.1935), ‘Conjunction 21-38’, 2021, Oil on Hemp Cloth, 162×130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국제갤러리 하종현의 전시장에 가면, 정말이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관객이 노화백이 화면 위에 부려 놓은 에너지에 놀란 듯한 기색입니다. 대표적인 단색화 작가인 하종현

의 작업은 그 중에서도 단연 가장 역동적이고 실험적일 겁니다. 회화의 표면에 내려앉은 두꺼운 물감과

그 위를 묵직하게 가로지르는 또 다른 물감은 입체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평면 작업임에도 조각에 버

금가는 생생한 물성이 느껴져서 손을 뻗어 만지고 싶을 정도입니다. 회화는 작품 표면을 통해 이를 보

는 현재의 나 자신에 집중하게 하는 힘을 갖지만, 하종현의 작품은 더 나아가 이에 전제된 노동과 시간, 

즉 행위와 역사성을 응시하도록 만들죠. 아마 젊은 관객이 구순을 앞둔 거장의 작업에 매료되는 것도, 

과거와 현재를 다이내믹하게 아우르는 예술의 본질적 힘을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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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현(b.1935), ‘Conjunction 21-82‘, 2021, Oil on Hemp Cloth, 117×91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하종현(b.1935), ‘Conjunction 21-51‘, 2021, Oil on Hemp Cloth, 117×91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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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갤러리 1관(K1) 하종현 개인전 설치 전경

하종현 작가는 지난 60여 년 동안 ‘회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유화를 다뤄왔습니다. 한국의

근현대 시대상과 당대를 사는 예술가로서 지닌 철학 등을 비전통적 재료와 비전형적 방식으로 실험했죠. 

특히 작가는 1960~1970년대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마대 자루나 철조망 같은 일상적인 재료를 작

업에 적극 도입합니다. 곡물을 담던 성긴 마포를 캔버스 대신 자신만의 주된 재료로, 이 마대 자루의 뒷

면에 물감을 바르고 중력을 거슬러 앞면으로 밀어 넣는 방식인 ‘배압법’을 주된 방법론으로 택합니다. 물

감은 단순히 색을 나타내는 재료가 아니라 물질 그 자체로 화면에 고착됩니다. 여기에 직접 홰에 불을

붙여 그림 표면을 그을리는 독특한 기법으로 인위적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깊이 있는 색상을 구현하

고요. 지난 1974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되는 하종현의 대표작이 바로 <접합(Conjunction)> 연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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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현(b.1935), ‘Conjunction 20-99’, 2020, Oil on Hemp Cloth, 130×97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하종현(b.1935), ‘Conjunction 99-03’, 1999, Oil on Hemp Cloth, 185×185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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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갤러리 3관(K3) 하종현 개인전 설치 전경

단색화가 전 세계 미술계에서 보편타당한 미술 흐름으로 인정받으면서, 해외의 많은 미술사학자와 평론

가들은 하종현의 작품과 서구 미술 사이의 유사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이 생경하고도 근사한 추상화

의 근원이 궁금했던 거겠죠. 그때마다 하종현 작가는 “그저 나만의 기법을 발견하려고 했을 뿐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생에 걸친 그의 예술 인생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는 동시에 서양 작가

와의 무조건적 비교를 거부하고, 중요하게는 본인 작품을 모든 억측과 예측으로부터 ‘보호’하여 온전히

살아 있게 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접합’이란 서로 다른 둘이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작가의 행위와 물성의 만남, 캔버스 앞뒷면의 만남, 회

화와 조각의 만남, 형태와 본질의 만남 그리고 이 모두를 포함하고 뛰어넘는 하종현이라는 예술가의 작

업과 삶의 만남으로 읽힙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만든 <이후 접합(Post-

Conjunction)> 연작도 선보인다 하니, 노화백의 기운찬 실험과 시도는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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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현(b.1935), ‘Post-Conjunction 21-201’, 2021, Mixed Media, 73×61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하종현(b.1935), ‘Post-Conjunction 11-3’, 2011, Mixed Media, 120×180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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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to: https://www.vogue.co.kr/

국제갤러리 2관(K2) 하종현 개인전 설치 전경

<Ha Chong-Hyun>

2022년 2월 15일부터 3월 13일까지, 국제갤러리 서울점 전관

https://www.vogue.co.kr/2022/02/19/%EC%B9%9C%EC%A0%88%ED%95%9C-%EB%8F%84%EC%8A%A8%ED%8A%B8-%ED%95%98%EC%A2%85%ED%98%84%EC%9D%80-%EB%AC%B4%EC%97%87%EC%9D%84-%EC%A0%91%ED%95%A9%ED%95%98%EB%8A%94%EA%B0%80/

